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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 도 자 료]

민변 민생경제위원회, ‘공정위 개혁TF’ 출범

-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

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

- 취업비리, 권한독점, 불공정한 사건처리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해결 위

한 전면적인 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어

- TF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위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

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개혁방안 발표 예정

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(이하 공정위 개

혁TF)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. 

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과 관련해 전직 

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. 이 과정에서 취업비리가 몇

몇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

드러나면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

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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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(위원장 백주선 변호사)는 TF출범과 관련해 “취업비리가 드

러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 방안은 취업

비리는 물론 그동안 공정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권한독점, 불공정한 사건처리, 늑

장행정 등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대책뿐이었다”고 문제점을 지적했다. 아

울러 “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

편,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

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위원회 산하에 ‘공정위 개혁TF’를 설치해 운영

하기로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 

  TF는 올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비리 근절 방안, 독점적인 

권한해소 방안, 조직체계개편 방안, 공정한 사건처리 방안 등 현재 공정위가 안고 

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법률안을 포함한 

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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